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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48)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한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

연대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팀(김수민, 오용훈, 길한솔 1학

년)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학생 49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

신청 했고,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뤘다. 예비법조인들의 경연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

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와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가 공동주최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금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마이게릴라’ 팀(강민정, 박수빈, 

전혜원 1학년)이 수상했다.

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죽헌’ 팀(이내경, 이정주 이준호 1학년)과 중앙대 법학전

문대학원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팀(박찬원, 성동윤, 장온유 1학년)이 수상했다.

동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곽윤박’ 팀(곽성원, 윤정은, 박종민 1학년)과 ‘전광석화’ 팀

(김단아, 조예리, 김은택 1학년)이 수상했다. 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82피플’ 팀(권동원, 권

은택, 이상은 1학년)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익인간’ 팀(박인용, 장보경, 김문선 1학년)

이 수상했다.

예비법조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고려대 로스쿨 팀이 헌법재판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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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변론상’ 개인상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팀의 오용훈 학생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 1개팀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금상 1개팀에는 상금 400만

원, 은상 2개팀에는 상금 각 300만원, 동상 4개팀에는 상금 각 200만원 그리고 우수변론상 개인

상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출처/로리더)


